
“구리-포천 민자고속도로 다중추돌 ”교통사고 관련

□ 사고 발생 구간은 축석령 터널의 포천방향 출구에서 약 500~600m

떨어진 지점에서 최초로 사고가 발생되었고, 이후 40여대 추돌로 터널

출구 100여 미터 지점까지 사고 차량이 있었습니다.

ㅇ 사고 당일, 살포 기준* 이상의 제설제를 3회 살포하였으나(사고 

구간은 17시 20분경에 마지막 살포), 사고 당시 노면온도는 약 –2.0℃ 전후

였고 약간의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, 도로 결빙이 발생했을 

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* (강설시 살포기준) 노면온도–2℃이하, 대기온도 4℃이하(소금 10g/m2. 염수 4.3g/m2)

□ 앞으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더 철저한

제설작업 및 도로 순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, 터널 출입구 또는

내리막길 같은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,

ㅇ 겨울철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감속 운행 및 차간 거리 유지도 

중요하므로 주요 지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하여 운전자가

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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